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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농업 공적개발원조가 가지는 공여국 차원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농업분야 공적개
발원조 중 대표적인 사업인 농촌진흥청의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을 대상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적
용하여 일반 국민들의 지불의사 금액을 추정하였다. KOPIA 사업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측정에 앞서서 농업·농
촌에 대한 인식,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응답자들의 기본 인식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공적개발
원조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특히 국제사회가 저개발국의 빈곤층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과거 국제사회의 원조가 우리나라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했다는 답변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농업 공
적개발원조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를 변수로 포함하여 수락 확률 회귀모형을 구성하여 추정한 결과 응답자
의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공적개발원조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지불의사금액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수락확률 회귀모형에 기반하여 도출된 가구당 연평균 지불의사 금액은 약 30,729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농업 공적개발원조 정책과 관련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
다.

■ 중심어 :∣농업 공적개발원조∣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조건부가치측정법∣지불의사금액∣

Abstract

This study estimates the amount of willingness to pay of the general public by applying the 
contingent value method to the Korea Progra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gricultural 
technology(KOPIA), a representative project of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Prior to 
measuring the amount of willingness to pay for the KOPIA project, a survey of the perception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and respondents' basic perception of public development assistance showed 
a positive perception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 general. In particular, many respondents said 
that aid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past contributed to Korea's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long with the importanc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elping the poor in 
underdeveloped countries. As a result of estimating the acceptance probability regression model by 
including the public awareness as a variable, the higher the income of the respondents and the more 
positive the perception of public development aid, the higher the amount of willingness to pay. The 
average annual payment amount per household derived from the acceptance probability regression 
model was estimated to be about 30,729 won.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everal policy 
implications related to the public development aid policy of Korea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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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는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ence Committee, 이하 DAC) 가입, 2010년 
G20 서울정상회의 개최, 2011년 부산세계개발원조총
회 개최 등 국제사회에서의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역할
을 늘려가고 있다. 특히 국제개발협력에서 농업·농촌개
발은 개도국들의 빈곤·기아 퇴치를 위해 최근 주목받는 
분야이며, 농업기술의 공동개발과 개도국 농촌지도 시
스템의 확립은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
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2009년부터 한국의 농업·농촌개발 경
험을 토대로 개도국에 현지 상주형 해외농업기술개발
사업(KOrea Progra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gricultural technology, 이하 
KOPIA) 센터를 설치해 맞춤형 농업기술의 공동개발 
및 기술이전으로 국제사회가 당면한 농업문제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브랜드 가치 제고
에 노력하고 있다. 2018년 기준 KOPIA센터는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지역 등에 위치한 20개 국
에 센터를 세우고, 한국의 선진 농업기술을 전수하는 
한편 현지인들과 함께 현지 여건에 최적화된 농업기술
을 개발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농업 국제개발협력사업은 효과
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실적 평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바, KOPIA 사업의 경우 2009
년부터 10여년 간 활동을 통해 현지에서 구축한 한국 
농업의 위상, 현지 농촌 농업에 낀 긍정적 영향 등을 다
양한 방법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KOPIA 사
업 유지 및 확대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 공적개발원조가 가지는 공여국 
차원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농업 공적개발
원조 중 대표적인 사업인 농촌진흥청의 KOPIA 사업을 
대상으로 일반국민들이 부여하는 경제적 가치를 측정
하고자 시도하였다. 특히 ODA가 가지는 공여국 차원
에서의  명성가치 내지 선택가치, 유증가치 등과 같은 
비이용가치(non-use value) 측정에 초점을 둔 연구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명성가치와 선택 및 유증

가치 등과 같은 비이용가치가 높은 농업 ODA 사업에 
대해 공여국 국민들이 부여하는 경제적 지불의사의 크
기 그리고 이러한 지불의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통계
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농업 KOPIA 사업으로 대표되는 
농업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의 검토

1. 농업 공적개발원조와 KOPIA 사업의 의의
공적개발원조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내지 사회복지의 증진을 목표로 하여 제공하
는 원조를 의미한다. 공적개발원조는 개발도상국 정부 
내지 지역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지원, 
인력지원, 기술협력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은 OECD의 DAC가 1961년 출범한 
이후 통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공적개발원조는 국가 차원의 자금, 인력, 기술 등을 
통해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선진국들의 지원
정책으로 194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대표적
인 국제협력 사업이라 할 수 있다[1]. 한국은 1900년대 
초까지 원조 수원국이었으나, 1992년 기술협력분야에
서 국제연합개발계획이 분류하는 원조 공여국이 되었
고, 이후 꾸준하게 공적개발원조 공여규모를 확대한 결
과 2009년 11월 25일 공적개발원조를 선도하는 국가
그룹인 OECD DAC에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국제 사회가 인정하는 원조 공여국으로 변모하였
다[1].

한편 농업분야의 성장은 2차⋅3차 산업의 성장보다 
빈곤극복에 더 큰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농업분야의 성
장은 빈곤극복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라고 할 수 있
다. 이에 따른 한국의 농림분야 지원은 무상원조와 유
상원 조로 구분되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농업정책 등의 제도개선, 관개사업 등과 같은 인프라 
구축, 농업생산을 위한 물품지원, 대규모 농촌개발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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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목적 세부 사업

인도적 차원 기초식량 제공, 기초 수요 공급을 위한 종자, 농기구 등의 
기초 생산자재 제공

농업생산성 
제고 종자 및 종축 개량, 농기계 제공

농업생산 
인프라 개발

수자원 인프라(댐, 보, 용배수로, 관정 등) 및 농촌도로(농
산물 반출로, 마을 접근도로 등) 제공

농업유통 
설비 및 시설

농업 시설(저장창고, 가공장비 및 시설 등) 및 도·소매 시
장 제공

생산기술의 
연구 및 보급

시범포 조성, 시범농가 운영, 우량종자와 종축 개량에 대
한 연구 제공, 농외소득원 개발, 농촌마을 종합개발도, 역
량강화 사업

농업발전 
추진체계 수립

국가농업투자계획 수립, 농정추진기구, 중앙·지방 농정체
계 개편 컨설팅, 제도구축(농지제도, 농업금융, 협동조합 
등) 지원

표 1. 사업목적에 따른 농림분야 공적개발원조 세부 지원내용

자료: [2]에서 인용.

농업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 중 하나인 농업진흥청
의 KOPIA 사업은 2009년 6개국을 시작으로 2010년 
10개국, 2015년 15, 2018년 21개국의 수원국가에 직
접 센터를 설립하여 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이
다. KOPIA 사업은 새마을운동과 연계한 자립형 시범
마을 조성사업으로 확대되었으며 한국의 농업전문가가 
현지에 상주하면서 상대국 요청에 기반한 현지사업을 
추진하는 세계에 유래가 없는 독특한 사업방식과 체계
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KOPIA는 
설치된 국가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시범사업을 실시하
고, 현지에 필요한 맞춤형 농업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이러한 KOPIA 사업의 주된 목표는 현지 상주형, 지속
형 사업을 통해 공여국인 우리나라와 수원국의 실질적
인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구체
적으로 수원국이 전수를 요청한 기술을 집중적으로 지
원하는 호혜적 기술협력, 수원국의 유전자원을 활용한 
신품종 육성 및 자원공동개발, 현지 진출을 계획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현지 농업기술 및 정보를 제공하는 현
지 진출기업 지원 사업 등이 수행되고 있다. 

2. 선행연구의 검토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에 관련된 연구는 여러 방면에

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가별, 지역별, 경제별, 산업별 
등 여러 경제학 모델을 활용하여 그 영향력에 대한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는 수원국 
관점과 공여국 관점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 수원국 

관점에서의 연구는 주로 수원국 내 경제 발전 및 소득 
증대, 보건·복지 증진과 관련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공적개발원조 효과성에 대한 실증분
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2000년 이후 정교한 통계기법을 통해 실증 분석한 연
구들에서는 대체로 공적개발원조가 수원국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긍정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주류를 이루
고 있다[3]. 또한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공적개발원
조가 수원국의 혁신성과를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경
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4]. 

공적개발원조가 공여국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대외원조가 공여국 수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에 
대해 분석한 연구와 함께[5-10] 대외원조가 공여국의 
국가 브랜드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분석한 연
구도 존재한다[11][12]. 이 중 [11]은 공적개발원조의 
적극적 추진이 국가브랜드 가치의 상승을 주도할 것이
라는 전제에 대해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연
구방법으로는 필리핀과 인도 등 수원국의 국민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 공적개발원조 인식 한국 국
가브랜드에 대한 태도, 한국 관광 및 제품 구매의도 간
의 인과관계를 설정한 연구모형의 가설을 검증하는 구
조모형 방식을 사용하여 국가브랜드-제품 구매의도 간 
관계가 양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
음을 보였다. 이와 함께 [12]는 종속변수로서 국가브랜
드의 대리변수인 국가위험도 지수를 사용하고 있다. 독
립변수로는 공적개발원조 여부, GDP, 1인당 GDP, 인
플레이션률, 자본개방도 지수, 정치위험도 지수를 사용
하여 추정한 결과, 공적개발원조가 국가위험도를 약 
6-7% 낮추며, 결과적으로 국가 브랜드 가치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결국 원조에 따른 공여국 
수출증가 효과에 대한 선행 실증연구들은 대외 원조가 
공여국의 수출증가에 기여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며, 
또한 공적개발원조는 공여국과 수혜국 양국 간의 유대
관계를 강화시키고, 공여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하지만 이러한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와 관련된 기존
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관련된 공적개발원
조의 경제적 효과성을 추정하고자 하는 연구는 매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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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적인 상황이다. 특히 농업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도 수혜국의 농업생산성 증대 내
지 빈곤의 감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13-19],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는 농업 공적개발원조처럼 국민들
이 가질 수 있는 이른 바 명성가치, 선택가치, 유증가치 
등과 같은 비이용가치가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이러한 
가치를 측정하고자 한 연구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명성가치와 선택 및 유증가치 등과 같은 비이
용가치가 높은 농업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대해 공여국 
국민들이 가지는 인식 및 경제적 지불의사 측정을 통해 
공적개발원조 관련 정책결정자에게 사업의 유지 내지 
확대와 같은 정책의사결정 시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
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I. 연구설계

1. 농업 공적개발원조의 경제적 가치
농업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경제적 가치와 관련하여

서는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KOPIA 사업을 통해 공여국 내지 수원국 국민들이 누
리는 서비스는 공공재로서 농업 공적개발원조가 제공
하는 편익으로서 시장적 가치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
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
고 KOPIA 사업에 따른 편익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
화나 서비스는 아니므로 시장자료를 사용한 편익추정
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KOPIA 사업의 편익추정에 있어 중요한 경제적 가치
는 직접적 이용을 통한 사용가치보다는 미래 이용가능
성을 위해 남겨두기를 원하는 선택가치, 존재한다는 것
을 알고 있으므로 발생하는 존재가치, 미래세대를 위한 
보존의 의미를 갖는 유산가치 등 비사용가치로 구성되
며 이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재
화나 서비스가 제공하는 모든 편익을 포함하는 경제적 
가치는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로 구분된다. 사용가치란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간접 사용하여 비용이나 시
간 또는 노력을 들임으로써 효용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미래의 사용가능성을 위하여 옵션을 남겨두
기를 원하는 선택가치는 계획된 사용이라는 견지에서 

사용가치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현재 사용할 의사가 없
다는 견지에서 비사용가치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비사
용가치는 본인의 현재 이용과는 관계없지만, 동시대 다
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타적 가치, 미래 
세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산가치를 포함
한다. 본인의 직간접적인 사용이나 타인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유지하고자 하는 존재
가치도 비사용가치의 유형에 속한다[20]. 

KOPIA 사업은 일반적인 공공재의 편익 발생 메커니
즘과는 차이가 있다. KOPIA 사업의 경우 공여국인 우
리나라 국민이 아닌 수원국 국민들의 이용에 직접적인 
초점을 맞춘 사업이라는 점, 아울러 비록 우리나라 국
민이 직접적으로 이용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해당 사
업의 존재 내지 보존에 대해 어느 정도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즉 KOPIA 사업은 수원국 차
원에서는 사용가치뿐만 아니라 선택/존재/유산가치 등 
비사용가치를 만들어내며, 공여국 차원에서는 사용가치
는 없지만 최소한 존재/유산 가치 등 비사용가치를 만
들어낸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편익의 가치를 시장가
격 등을 통해 평가할 수 없고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를 
동시에 평가해야 할 경우 비시장적 가치평가방법을 고
려해야 한다. 비시장적 가치평가는 현시선호접근법, 진
술선호접근법, 그리고 양자의 혼합기법인 편익이전방법
을 통해 이루어진다. 현시선호접근법은 평가대상인 비
시장재가 기술적 또는 구조적인 관계가 있는 사적 시장
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비시장재의 가치를 간접
적으로 추정하는 기법으로 여행비용접근법, 확률효용모
형, 헤도닉 가격접근법, 회피행위 접근법 등이 있다. 진
술선호접근법은 비시장재를 거래할 수 있는 가상시장
을 설정하여 비시장재에 대한 지불의사를 직접 표현하
도록 하는 기법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이하 CVM), 선택모형 등이 있다. 
편익이전기법은 현시선호와 진술선호에 기초한 결과들
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이나 정책으로 인한 편익을 추
정하는 방법이다. 

KOPIA 사업은 수원국에게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농
업기술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재화 내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들의 선호
를 현시하는 대리시장이 존재하지 않아 현시선호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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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적용은 어렵다. 최근 이용되기 시작한 선택모형은 
속성별 가치를 정교하게 추정할 수 있으나, 응답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고 데이터 처리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존재하여 적용에 한계가 존재하여 CVM이 상대
적으로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KOPIA 사업의 편익방법의 대안으로서 진술선호 접
근법 중 비시장재의 가상적 거래를 설정하여 응답자들
로 하여금 대상 재화의 변화에 대한 지불의사
(willingness to pay, 이하 WTP)를 물어보는 CVM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KOPIA 사업의 편익은 비시장
적 가치측정법 중 CVM을 적용하여 측정하기로 한다.

2. 연구모형의 설정
KOPIA 사업 정보 관련 힉스잉여는 다음과 같은 과

정을 통해 도출될 수 있다. 현재의 KOPIA 사업이 유지
되는 상태를  , 그리고 KOPIA 사업이 개선 발전된 후
의 수준을 으로 나타낸다고 하면, 2단계 KOPIA 사업

에 따라 현재의 효용수준 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지출이 이전보다 더 작아지게 되며, 바로 이 
차이는 2단계 KOPIA 사업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라고 
할 수 있으며 조건부가치측정법에 따라 이 금액의 크기
가 계산된다. 이러한 두 수준의 지출 차이가 힉스 보상
잉여이며,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21-23]. 

   
  

        (1)

여기에서 는 시장재들의 가격 벡터, 는 현재의 
KOPIA 사업이 유지될 때의 효용수준, 는 (변화하지 
않았다고 가정되는) 여타의 공공재 벡터, 는 참가자들
의 선호를 반영하는 변수 벡터를 의미한다.  

(1)식 우변의 첫 번째 지출함수의 값 
  

는 현행 KOPIA 사업이 유지되는 상

황에서 의 효용수준을 얻기 위한 최소한의 지출수준
이며, 이는 현재 상황에서의 소득수준 Y를 의미한다. 
두 번째 지출함수의 값      에서는 현재
의 소득수준()보다 적은 값( ′)을 갖는데, 이처럼 
KOPIA 사업으로 인한 후생상의 변화를 나타내는 보상

잉여 CS는 Y와 Y‘ 사이의 차이로 표현된다. 그런데 쌍
대정리에 따라 KOPIA 2단계 사업 이전의 효용수준 
를     라는 간접효용함수로 나타낼 수도 
있으므로 (1)식을 다음과 같이 변환할 수 있으며, CS는 
KOPIA 2단계 사업에 대한 지불의사금액함수의 의미
를 가진다[23]. 

  
     

  

       

    
∆

                       (2) 

지불의사금액함수는 KOPIA 사업 변화 전과 변화 이
후의 수준, 현재의 소득 수준, 그리고 응답자들의 선호
에 따라 결정된다. 이 지불의사금액함수는 KOPIA 2단
계 사업으로 인한 후생 변화를 화폐가치로 표현해 주는 
가치측정함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특정인의 지불의사
금액   을 그에게 제시된 금액에 대한 ‘예 또는 
아니오’라는 식의 양분선택형 응답으로는 직접 관찰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선형 형태의 간접효용함수를 설정
하게 되는데, 다음 식에서 는 소득의 한계효용이며, 
는 상태변화 전/후를 나타낸다[23].

                     (3)

한편 개인의 최대 WTP로서 C는 다음의 식을 만족하
며,  이에 상응하는 제시금액 함수는 아래와 같다.

                      (4)


                              (5)

     

선형효용함수에서 다음의 식이 충족되면 응답자는 
제시금액 t에 대해 ‘예’라고 응답하게 될 것이다. 이 때 
∆는 바로 효용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때 는 일정
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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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6)

는 로짓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고 로그화된 제
시금액 t에 대해 ‘예’라고 응답할 확률인 반응함수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expln
              (7)

두 번의 제시금액이 주어지는 이중양분 선택형에서
도 위의 확률 형태를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응답자 
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제시금액을 라고 할 때,  , 


는 각각 두 번째 제시금액에 대해 응답자가 ‘예’라고 

대답하는 경우와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경우의 제시금
액이다. 또한 를 응답자 i의 최대 지불의사금액이라
고 하면 다음과 같이 응답자 i가 첫 번째 질문과 두 번
째 질문에 대해 응답할 경우의 수는 4가지이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대한 반응함수는 [표 2]와 같다[23].

자료: [23]에서 인용.

그러므로 N개의 독립적 관측치 표본에 있어서 로그-
우도함수 형태의 반응 확률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ln
  




ln   ln   


ln   ln   
(8)

여기서      는 1 또는 0의 값을 가지
는 지시변수이다. 그리고 누적분포함수 에 대한 가

정과 함께 최우추정법으로 모수들을 추정하는데, 로그-
로지스틱 누적분포함수를 활용하면 로그우도함수는 다
음과 같다.

ln
  




lnexpln 


lnexpln expln 


lnexpln expln 


lnexpln 
(9)

제시금액 이외에 효용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들
의 경우 식(10)과 같이 선형 함수형태 로 나타낸다. 
이 때 는 절편 항이며,     … 는 개인들
의 특성, 는 이들의 계수값이다. 

 
 

 

          (10)

오차항 분포에 대한 가정과 최우추정법에 따라 계수
벡터 를 도출할 수 있으며, 추정된 모수와 각 속성의 
평균치로 구성된 벡터 를 구하여 식에 대입하게 되
면 평균적 응답자의 제시금액에 대한 수락 확률이 도출
된다[23]. 

한편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적용한 선행연구들은 대부
분의 경우 제시금액 이외에 수락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공변량을 추가로 설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인구통계
학적 변수와 같은 개인특성 변수 이외에 해당 비시장재
에 대한 개인적 태도 내지 인식 관련 특성 변수를 공변
량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24-37]. 공변량을 
포함한 WTP함수의 추정은 CVM 방법의 타당성과 신
뢰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준다[20]. 즉, 공
변량의 추정된 계수 부호 및 통계적 유의성이 예상한 
바와 일치한다면 응답자의 WTP가 무작위적으로 얻어
진 자료는 아니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CVM 조사의 신
뢰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38]. 본 연구에
서는 대부분의 CVM 관련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채
택하고 있는 연령, 교육, 수준수준을 개인특성변수로 설
정하였으며, 아울러 비시장재화에 대한 태도 내지 인식 
관련 특성 변수로서 농업 및 공적개발원조 관련 인식 

응답의 경우의 수 반응 확률함수

(예, 예)   
  Pr  ≤    ≤  
 Pr  ≤     

(예, 아니오)
  

  Pr  ≤      
 Pr  ≤    
 

  

(아니오, 예)
  

  Pr      ≥  
 Pr  ≤    
  

 

(아니오, 아니오)
  

  Pr  ≤    ≤  
 Pr  ≤  
 

 

표 2. 응답별 반응 확률함수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 Vol. 21 No. 5554

변수를 고려한다.
평균 WTP의 계산은 회귀식의 모수들을 추정한 이후

에 가능한데, 본 연구에서는 절단된 평균(Truncated 
Mean) WTP를 계산하고자 한다[23][39-41]. 절단된 
평균 WTP는 제시금액을 기준으로 0에서부터 최대 제
시금액까지를 적분구간으로 하며 그 이상의 면적은 제
외하는 방식을 취하며, 이론적 제약과의 일치성, 통계적 
효율성, 그리고 합계가능성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인
정되고 있다[23][42].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논점들을 
받아들여 R의 “DCchoice” package를 이용하여 로그
-로지스틱 모형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였다[42][43]. 

3.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제시금액 이외에 수락확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개인별 특성변수로는 성
별, 연령, 교육수준, 그리고 소득수준 등을 설정하였다. 
이와 함께 농업 공적개발원조와 관련된 개인적 인식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였다. 

우선 수락확률모형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제시금액
은수락확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
인다. 즉 제시금액이 클수록 수락확률은 낮아질 것이라 
예측된다. 이러한 제시금액은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일
정 범위 내에서 5가지 수준의 제시 금액 중 하나를 제
시하고 응답자에게 수락할 것인지를 묻게 되며, 이 제
시액을 수락(거절)할 경우, 연속되는 두 번째 질문에서 
처음보다 2배 많은(적은)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농업 공적개발원조와 관련된 인
식이 수락확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도가 높을수록 기꺼이 제시금액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아울러 공적
개발원조의 중요성 등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을수록 제시금액을 받아들일 가능성 또한 높
아질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 하에 농업/농
촌에 대한 인식으로서 3가지 세부질문을 구성하여 측
정하였으며,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인식은 5가지 세부질
문을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그 밖에 응답자 개인의 특
성변수 중 연령은 응답자의 만연령으로 측정하였으며, 
교육수준은 중학교 졸업부터 대학원 졸업 등 4가지 수

준으로 나누어 1부터 4까지의 값을 부여하였다. 마지막
으로 응답자의 소득수준은 월소득 99만원 이하부터 
900만원 이상까지 총 12개 수준으로 나누어 1부터 12
까지의 값을 부여하였다. 변수 측정과 관련된 이상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이상의 변수 측정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모집단은 전국의 가구로 설
정하였고, 인터넷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패널을 1차 표
집단위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
원,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등의 광역자
치단체 내 지역별 가구를 2차 표집단위로, 그리고 각 
지역에 속한 가구의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를 3
차 표집단위로 선정하였다. 모집단이 전국 가구이지만, 
인터넷 이용 인구가 이미 3,000만명을 넘어선지 오래
라는 점에서 전국 가구와 인터넷 이용 가구가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인터넷 여론조사 기관의 패

변수 측정

종속
변수

제시
금액
수락
여부

•첫번째 질문: 매월 일정 제시금액을 가구 총소득세로 추
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두번째 질문: 
  - ‘예’인 경우 제시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인 경우 제시금액의 1/2배를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독립
변수

제시
금액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일정 범위의 금액 내에서 이중양분
선택형 질문 구성

•1,000원 / 3,000원 / 5,000원 / 8,000원 / 15,000원 
등 5가지 중 하나의 금액 제시

통제
변수

농업
및 

공적
개발
원조 
관련 
인식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
•각 변수별 측정 세부문항

농업/
농촌 
인식 

•농업·농촌에 대한 애착 정도
•농업·농촌의 국가 경제적 중요성
•평소 농업·농촌문제에 대한 관심도

공적
개발
원조
인식

•저개발국의 빈곤층 원조의 중요성
•과거에 국제사회의 원조가 우리나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한 정도
•우리 정부의 대외원조 인지 정도
•우리 정부의 대외원조의 사회·경제적 성과
•대외원조 활동에 참여할 의사

연령 응답자 연령(단위:세)

교육
수준

1=중학교 졸업
2=고등학교 졸업
3=대학교 졸업
4=대학원 졸업(석박사 포함)

소득
수준

1=99만원 이하, 2=100-149만원
3=150-199만원, 4=200-249만원
5=250-299만원, 6=300-399만원
7=400-499만원, 8=500-599만원
9=600-699만원, 10=700-799만원
11=800-899만원, 12=900만원 이상

표 3. 변수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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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도 일반적인 인터넷 이용 인구와 성격이 특별히 다르
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인터넷 여론조사 기관의 패
널을 전국 가구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실제로 
인터넷 여론조사 기관의 패널을 이용한 분석 결과가 전
국 조사에서 얻은 결과와 별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 입
증되면서 다양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연구들
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가구주
의 연령대별 구성을 고려하여 최종 표집단위인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를 추출하였다[23]. 

조사방법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이용하였다. 인터넷
이 갖고 있는 상호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설문
지 방식보다 응답자들이 설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답변
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
러 멀티미디어 자료 활용을 통해 설문지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응답자들이 보다 쉽게 정보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조사는 전국적 
조사를 저렴하고 신속하게 수행해 준다는 장점도 지니
고 있다[43]. 이와 함께 대면조사시 조사원들간에 설명
의 차이 또는 조사원 개인별로 개성 차이가 존재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조사원 편의(interviewer bias)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기대할 수 있다[44].

설문조사는 사전조사와 본조사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사전조사에서는 서울 및 경기 지역과 광주광역시, 광주
광역시를 제외한 전라도, 충청도 및 강원도, 경상도로 
나누어 지역별 가구 수 비례로 표본을 할당 추출하였
다. 본 조사는 사전조사에서 KOPIA 사업에 대한 최대 
지불의사금액의 분포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58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전국 시도 가구 (제주도 제외)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인터넷 조사
(설문지 앞부분에 사업 관련 설명카드 첨부)

표본 사전조사: 50표본, 본조사: 500표본
표본추출 성별 및 연령대를 고려한 따른 비례 할당 추출

조사기간 사전조사: 2018. 9.11 – 9.13 (3일 간)
본 조 사: 2018. 9.14 – 9.21 (일주일 간, 공휴일 제외)

조사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

표 4.  설문조사 개요

응답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은 49.7%, 여성은 
50.3%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21.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50대 20.5%, 40대 

20.0%, 30대는 19.5%, 20대는 18.9% 순으로 나타났
다. 응답자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대졸 67.9%, 고졸 
20.6%, 대학원 이상 10.9%, 중졸 0.5% 순으로 나타났
으며, 소득수준의 경우 300-399만원이 17.6%으로 가
장 많고 그 다음으로 300-399만원 17.6%, 200-299만
원 14.3% 순으로 나타났다.

IV. KOPIA 사업 경제적 가치 추정 결과

1. 기술통계 분석
KOPIA 2단계 사업 지불의사금액 측정에 앞서서 농

업·농촌에 대한 인식,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응답자들의 
기본 인식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우선 농업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서는 농업·
농촌에 대한 애착 정도, 농업·농촌이 국가 경제적으로 
중요한 정도, 그리고 평소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를 물었다. 설문 결과 전반적으로 농업에 대한 긍
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농업·농촌이 국가 
경제적으로 중요하다는 답변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성분류 표본수(명) 비율(%)

성별 남성 291 49.7%
여성 295 50.3%

연령

20대 111 18.9%
30대 114 19.5%
40대 117 20.0%
50대 120 20.5%

60대 이상 124 21.2%

교육
수준

중학교 졸업 3 0.5%
고등학교 졸업 121 20.6%
대학교 졸업 398 67.9%
대학원 졸업 64 10.9%

소득
수준

99만원 이하 21 3.6%
100-149만원 31 5.3%
150-199만원 43 7.3%
200-249만원 84 14.3%
250-299만원 51 8.7%
300-399만원 103 17.6%
400-499만원 94 16.0%
500-599만원 59 10.1%
600-699만원 35 6.0%
700-799만원 28 4.8%
800-899만원 12 2.0%
900만원 이상 25 4.3%

표 5. 표본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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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농업·농촌에 대
한 애착이 있다.

49 209 224 90 14
8.4% 35.7% 38.2% 15.4% 2.4%

농업·농촌은 국
가 경제적으로 
중요하다.

154 315 88 25 4

26.3% 53.8% 15.0% 4.3% 0.7%

평소 농업·농촌
문제에 대해 관
심이 있다.

53 175 255 95 8

9.0% 29.9% 43.5% 16.2% 1.4%

표 6.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 

다음으로 대외원조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서는 국
제사회가 저개발국의 빈곤층을 돕는 것의 중요성, 과
거 국제사회의 원조가 우리나라 경제·사회발전에 기여
한 정도, 현재 우리 정부가 저개발국에 대외원조를 제
공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인지 정도, 우리 정부의 대외
원가 저개발국에 사회·경제적으로 도움되는지에 대한 
인식, 저개발국의 경제·사회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의사 정도 등을 물었다. 설문 결과 전반
적으로 대외원조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
으며, 특히 국제사회가 저개발국의 빈곤층을 돕는 것
이 중요하다는 점과 과거 국제사회의 원조가 우리나라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했다는 답변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상의 응답자 인식이 지불의사와 어떠한 관련
성을 가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각의 항목들을 문
항간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과정을 거친 후 평균하여 
지불의사에 대한 설명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복수의 문항으로 구성된 변수들에 대해서 문항간 신뢰
도 분석과 타당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신뢰
도와 타당도의 최소기준은 각각 0.8과 0.4로 설정되는
데, 분석 결과 모든 변수들에 있어서 문항간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농업·농촌
에 대한 인식의 경우 문항간 신뢰도가 0.8, 베리맥스 방
법 주성분 분석에 따른 타당도가 모든 문항에서 0.57이
상으로 나타났다. 대외원조에 대한 인식 변수의 경우에
도 문항간 신뢰도가 0.82, 베리맥스 방법 주성분 분석
에 따른 타당도가 모든 문항에서 0.47이상으로 나타났
다.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수 등 지불의사에 대한 
설명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성별 586 0.497  0.500 0 1
연령 586 44.957 13.076 21 69

교육수준 586 2.892 0.570 1 4
소득수준 586 6.106 2.641 1 12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 586 3.540 0.726 1.333 5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인식 586 3.602 0.611 1.8  5

표 8.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2. 반응함수(수락확률) 추정을 위한 회귀모형 결과
우선 표본 전체를 대상으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로서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income) 변
수와 함께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 및 대외원조에 대한 
인식을 함께 고려하여 질문에 대한 수락 반응함수 모형
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 연령, 교육수준은 수락
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
면, 소득수준은 유의수준 5% 수준에서, 농업/농촌에 대
한 인식은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공적개발원조에 대
한 인식은유의수준 1% 수준에서, 그리고 제시금액은 
유의수준 0.1% 수준에서 각각 수락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수준
이 높아질수록, 농촌/농업에 대한 인식이 호의적일수

구 분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보통
이다

그렇
지않
다

전혀 
그렇
지않
다

국제사회가 저개발국의 
빈곤층을 돕는 것은 중
요하다.

77 309 169 28 3

13.1
%

52.7
%

28.8
% 4.8% 0.5%

과거에 국제사회의 원조
가 우리나라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했다고 생각
한다.

118 319 121 26 2

20.1
%

54.4
%

20.6
% 4.4% 0.3%

현재 우리 정부가 저개
발국에 대외원조를 제공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고 있다.

49 264 169 87 17

8.4% 45.1
%

28.8
%

14.9
% 2.9%

우리 정부의 대외원조는 
저개발국에 사회·경제적
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61 298 198 26 3

10.4
%

50.9
%

33.8
% 4.4% 0.5%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개
발국의 경제·사회적 상
황을 개선하기 위한 활
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
다.

41 192 271 71 11

7.0% 32.8
%

46.3
%

12.1
% 1.9%

표 7.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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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국제원조에 대한 인식이 호의적일수록 응답자의 수
락확률은 높아지는 반면, 제시금액이 높아질수록 응답
자의 수락확률은 낮아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수들의 수락확률에 미치는 영향의 통계적 결
과는 상식적 추론에 부합하는 결과일 뿐만 아니라 농업 
공적개발원조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
다. 즉 국민들의 농업에 대한 인식도 제고 및 공적개발
원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농업 공적
개발원조에 대한 인식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변수 Estimate Std. 
Error  z value  Pr(>|z|) 

절편 4.132*** 0.840 4.921 0.000 
성별 -0.002 0.177 -0.011 0.991 
연령 0.000 0.007 -0.011 0.992 

교육수준 -0.153 0.164 -0.928 0.353 
소득수준 0.076* 0.035 2.187 0.029 

농촌/농업에 
대한 인식 0.291. 0.154 1.888 0.059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인식 0.521** 0.191 2.729 0.006 

log(제시금액) -0.981**
* 0.062 -15.713 0.000 

주: ‘***’, ‘**’, ‘*’, ‘.’는 각각 유의수준 0.1%,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

표 9. 수락 확률에 관한 모형 추정 결과

3. 지불의사금액 추정
이상의 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WTP를 추정하였

다. 이를 위해 0에서 최대제시금액까지를 적분구간으로 
하여 절단 평균 WTP를 계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 
때 독립변수 중에서 제시금액 이외의 나머지 변수들에
는 계수값과 변수평균치를 곱한 값을 대입한다. 이에 
따라 공변량을 반영한 가구당 월간 WTP을 추정한 결
과 4,508.309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조사 단계에
서 파악된 지불의향비율, 즉 (1-최종지불거부자/전체표
본)이 56.8%이므로 4,508.309원에 이를 곱하게 되면 
최종적인 가구당 절단된 월평균 WTP는 2,560.72이며, 
연간으로는 12(개월)을 곱하여 약 30,729원이 된다.

(1) 
조정전 월간 

WTP
(2)

지불의향 비율
(3)

최종 연간 WTP
= (1)×(2)×12(개월)

4,508.309(원) 56.8% 30,728.63(원)

표 10. 가구당 WTP 추정결과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농업 공적개발원조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
를 추정하기 위하여 CVM을 이용하여 공여국 국민의 
농업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추정
하였다. KOPIA 2단계 사업 지불의사금액 측정에 앞서
서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응답
자들의 기본 인식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우선 농업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서
는 농업·농촌에 대한 애착 정도, 농업·농촌이 국가 경제
적으로 중요한 정도, 그리고 평소 농업·농촌 문제에 대
한 관심 정도를 물었다. 설문 결과 전반적으로 농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농업·농촌
이 국가 경제적으로 중요하다는 답변이 매우 높게 나타
났다. 다음으로 대외원조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서는 
국제사회가 저개발국의 빈곤층을 돕는 것의 중요성, 과
거 국제사회의 원조가 우리나라 경제·사회발전에 기여
한 정도, 현재 우리 정부가 저개발국에 대외원조를 제
공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인지 정도, 우리 정부의 대외
원가 저개발국에 사회·경제적으로 도움되는지에 대한 
인식, 저개발국의 경제·사회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의사 정도 등을 물었다. 설문 결과 전반
적으로 대외원조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
으며, 특히 국제사회가 저개발국의 빈곤층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과 과거 국제사회의 원조가 우리나라 경
제·사회발전에 기여했다는 답변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농업 공적개발원조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를 변수로 포함하는 수락 확률 모형을 구성하여 지불의
사금액을 추정한 결과 가구당 연평균 약 30,729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불의사 금액 추정을 위한 수락
확률 모형의 결과에 따르면 제시금액이 높을수록 농업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은 감소하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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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공적개발원조에 대
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지불의사금액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로서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지불의사금액이 높다는 점을 고
려한다면 결국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농업 공적개발원
조의 비전 수립과 계획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정책을 수립하고 농업 공적개발원조 추진체계를 강화
하는 전략마련이 필요하며, 국익과 수원국의 수요를 고
루 반영하여 농업 공적개발원조의 비전과 사명, 핵심가
치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
략목표와 이행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KOPIA사업은 이미 국정 전략인 국익 증진에 기여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2017년 8월 발표된 신정부 국
정과제(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에 
부응하고 있는 바, 향후 KOPIA 사업을 통해 보다 큰 
국익증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함으로서 공여국 
관점에서 국정과제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공여국 국민
들의 지지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함으로써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보다 확고히 할 필
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국의 우수 농업기술의 개발․
현지화, 지도․보급을 통해 개도국의 농가소득 향상과 농
촌발전에 적극적인 기여가 가능한 실질적인 농촌개발
사업이라는 KOPIA 사업의 목표는 KOPIA 사업이 결
국 ‘국익에 기여하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이라는 국민들
의 인식과 공감에 기반함으로써만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정책적 시사점 이외에도 본 연구는 KOPIA 
사업과 같은 농업 공적개발원조를 대상으로 하여 경제
적 가치추정을 위한 적정한 방법론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연구의 의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공적개발원조
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등 경제적 가치 추정을 위한 연
구는 여전히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농업 공적개발원조의 경제적 가치 추정 시도
에 일조하고 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향
후 농업 공적개발원조 정책으로부터 발생하는 편익의 
가치추정에 대해 CVM의 응용분야가 확대되길 기대해 
본다.

* 본 연구는 2018년 농촌진흥청 연구과제의 일부 내용을 논문
으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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